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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기업
으로 성장한 ㈜우아한형제들의 성공요인을 ERIS모델과 성장단계별 모델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도출

하였다. ERIS모델 성공요인은 창업자요인과 독특한 문화를 고유한 자원으로 인식한 자원요인, 블랜딩

을 통한 산업환경 요인과 사업 확장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진행한 전략요인이 주축이 되었다. 성장단
계별 성공요인은 기존의 경쟁자와 차별화를 두었다는 점이며 상업화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시

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수익을 상승시켰고, 젊은 층의 공감을 얻은 공격적인 마케팅은 국내・외 투자

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성장단계에서는 매니아 중심의 마케팅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다각화 전략을 펼친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우아한형제들의 성공

요인 분석이 더 많은 국내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핵심주제어: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ERIS, 유니콘기업, ㈜우아한형제들

Abstract As startup companies a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source of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startup companies and

their success factors in South Korea. The study analyzes the success factor of Woowa Brothers

recognized as a unicorn start-up company in 2018 by using ERIS model and Start-up
Developmental Stages. The ERIS model emphasizes Entrepreneurs, Resources, Industry

Environment and Strategy for company performance and three developmental stages are divided

into initiation, commercial and growth stag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Woowa Brothers’
success factor was to catch the appropriate timing in ERIS and to combine unique methods by

differentiating itself from existing competitors at each stage. With analyses of success factor of

Woowa Brothers as a case model, the study reveals limitations and recommend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for producing more unicorn companies in South Korea.

Keywords: Start-up, Success factors, ERIS, Unicorn, Developmental stages, Woowa Brothers



The Success Factors of Domestic Start-up Companies: Case of Woowa Brothers

- 72 -

1. 서 론

2000년 초반 벤처기업 붐 등을 통해 자리 잡은

국내의 혁신창업 생태계는 IMF의 극복과 경제성

장에 기여하였으나, 이후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

하되면서 전통적인 제조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

착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7).

이를 해결하고자 혁신창업․벤처활성화와 관

련된 다양한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금액의 규모가 2017년 830억달러,

이듬해 2018년에는 56%이상 증가된 1,300억달

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Pitchbook-NVCA, 2018). IT 글로벌 기업인 구

글,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공유형 차량서비스인

우버, 숙박업에서 혁신을 일으킨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미국의 벤처회사의 유니콘기업으로 단

기간에 기업 가치를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

시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미국의

스타트업회사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액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Kim, 2018).

이처럼 스타트업의 초기투자금이 중요한 이유

는 스타트업이 일반적인 소기업과 차별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기업은 시장에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응적 학

습이 중요하지만 (Kang and Lee, 2019) 스타트

업은 아이디어와 기술, 창업팀, 제품 및 계획 등

이 유망한 경우에도 성공할 확률은 낮은 반면

막대한 벤처자본의 지원을 받을 경우 성공할 가

능성이 커지고, 또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현재 전 세계 유니콘기업

309개 중 미국 기업의 수는 151개로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과

자본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내 벤처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그러나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반면 아

직도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고, 특히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이루어지

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에서 90%에 달하는 기업들이 좌절하고 있

는 상황이다 (Gompers and Lerner, 2001).

Fig. 1 Capital Investment into US VC reaches New

All-time High (Pichbook-NVCA,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를 고민

해보며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공요

인 분석에 관한 선행 자료가 많지 않아 성공한 국

내 스타트업이면서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 한 ㈜

우아한형제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기업의 성공

요인인 ERIS(Entrepreneur, resource, industry

environment, strategy)모델과 기업 성장단계별 핵

심이 되는 성공요인: 자금과 마케팅, 경영관리, 연

구개발로 구분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타트업의 정의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 (Wikipedia, 2019)으로, 선행연구에

서 논의된 스타트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 (2017)는 첨단기술 또는 전에 없던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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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뜻하며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전

문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 받았거나 유치를 준

비 중인 기업이라고 정의하였고, Jeon (2016)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

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벤처기업

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

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린 스타트업’의 저

자 Eric (2012)는 극심한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

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자인된 인간 조직이며, 이 조건을 충족할 경

우 조직의 규모나 형태 등에 상관없이 스타트업

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스타

트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들 중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지 않다. Lee and No (2014)의 연구에

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사회활동

측면, 핵심과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나누고 있

는데, 사업활동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이 체계적

인 조직구조를 갖추면서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 기업이라면 스타트업은

동적인 조직구성과 규모를 가지고, 광범위한 사

업 분야와 다양한 산업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융

합된다고 하였으며, 사업의 기초를 세우고 신규

기업으로서 사업의 기초를 닦는다는 점은 같으

나,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라 할 수 있는 스타트

업은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춘 벤처기업과 구

분이 된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지만, 스타트업을

따로 규정하는 법률적 요건은 없다.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7년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시작

한 한국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 등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

업부를 필두로 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하였다.

2.2 스타트업의 유형

Table 1에서 제시한 2015년～2017년 신생・소
멸 기업의 조직형태별 현황 (Statistics Korea,

2019)을 보면 국내 창업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멸기업의 수는 점차 줄

어들고 있다. 특히 개인기업의 창업율과 소멸률

이 법인기업에 비해 미세하지만 조금 더 양호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기업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데 별도의 통계가 없는 스타트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기업 형태인 국내 벤처기

업의 누적개수를 벤처인에서 정리한 2019년 3월

기준 벤처기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연도별로 정

리하면 Fig. 2와 같으며, 측정 마지막 해인 2018

년의 수치를 2011년과 비교한다면 증가된 기업

의 수는 10,672개로 약 41%가 증가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2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이 발간한 Global Monitor Report (GEM,

2018) 중에서 세계주요국의 창업형태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며, 생계형 창업형태는 창업의 목적

이 온전히 생계를 위한 창업형태를, 기회형 창업

형태는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의

기회가 생겨 창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2017년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 수치가 전년

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해외 주

요국의 비율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스타트업의 꾸준한

증가(Fig. 2)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형태의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국가별 창업형태 현황자료의 생

계형, 기회형과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국내 스타

트업의 형태를 나누어보면 크게 6가지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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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를 나열하면 라이프 스타일형, 중소기

업형, M&A형, 대기업형, 확장형과 사회적형이다

(Koh, 2018). 라이프 스타일형(Life Style)은 개인

의 열정을 즐기는 창업자가 일과 함께 생활을 즐

기는 스타일이고, 중소기업형 (Small business)은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속하는 형태로 매출이 평

균 100～200억원의 중소기업 규모에서 혁신과 시

장 다각화를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M&A형

(Buyable)은 창업초기부터 M&A를 고려하는 형

태이며, 대기업형은 통상적인 스타트업과는 달리

초기부터 대규모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는 경우

로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형태의 스타트업

이다. 확장형 (Scalable)은 창업초기 규모는 작지

만 크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구글, 아마존, 페

이스북, 우버 같은 스타트업을 예로 들 수 있고,

사회적형은 위의 다섯 가지 형태와는 좀 다른 성

격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스타트업이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면서

국내・외의 많은 스타트업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확장형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

의 2014년～2016년 조직형태별 생존율을 보면 개

인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법인기업의 생존율에 비

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

히 5년 지속 생존율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

세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Table 4에서는 2014년～2017년 대기업·중소기

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데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매출영업이익률은 대기업에 비

해 낮으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높으며, 매출액

순이익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편

이며 수치 또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4. Statistics Korea, 2019).

스타트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의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

스타트업의 창업 여건은 좋아지고 있으나 생존

율과 경영성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여전히 뒤쳐진 상황이지만 확장형 스타트업들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의 피

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보

(unit: EA, %)

Division
Total Corporation Private enterprise

Companies Increasingrate Total Companies Increasingrate Percent Companies Increasingrate Percent

Start-up

Company

2015 813 -3.5 100 66 -3.4 8.1 747 -3.5 91.9
2016 876 7.8 100 69 4.5 7.8 808 8.1 92.2
2017 913 4.2 100 68 -1.2 7.4 845 4.7 92.6

Bankrupt

Company

2015 777 16.9 100 39 -4.6 5.0 738 18.3 95.0
2016 640 -17.6 100 39 1.4 6.2 601 -18.6 93.8
2017 626 -2.2 100 40 1.4 6.4 586 -2.4 93.6

Table 1 New and Bankrupt Companies (2015-2017)

(unit:%)
Economy Sweden USA Israel Korea

Necessity
-driven

2016 4.5 11.4 15.2 23.9

2017 7.5 10.6 16.4 22.0

Opportunity
-driven

2016 89.0 87.5 80.0 75.3

2017 76.8 86.2 75.9 76.1

Table 2 Start-up Status by Country

Fig. 2 Domestic Venture Companies (2011- 2018)

from Korea Startup Ind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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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8년 벤처투자 동

향에 따르면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과 업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Fig. 3),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산한 회수총액과 수익배수

는 2018년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Fig. 4).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

장의 핵심동력으로서 혁신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확장형(Scalable) 스타트업들이 가진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성공기업의 사례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3. 스타트업의 성공요인 및 선행연구

3.1 스타트업의 성공요인

3.1.1 성공의 개념

선행연구들은 성공의 개념을 재무적 성과나 비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재무

적 성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되지

만 (Jin et al., 2012)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응답자의 자기평가

(Self report)를 통해 측정된다 (Koh, 2018).

Santisteban and Mauricio (2017)는 IT

Startup들의 성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기존 연구들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요소가 공통적이면서 중

요한 성공의 요건이라고 판단하고, 생산된 제품

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용되어 지

속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업을 성공한 기업으로 보았다. Chirjevskis

and Dvortsova (2012)는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unit: %)
Division 2014 2015 2016 2017

Net sales growth rate
Large Business -0.4 -4.7 -1.6 7.9
Mid -sized 4.4 8.0 8.9 11.0

Venture business 11.2 8.6 7.9 8.9

Return on net sales
Large Business 4.4 5.5 6.6 7.6
Mid-sized 3.1 3.6 3.9 4.0

Venture business 5.8 4.6 4.4 4.2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Large Business 2.7 4.1 4.5 6.1
Mid-sized 2.1 2.3 2.7 2.8

Venture business 4.1 3.2 2.8 2.5

Table 4 Management Performance among Large, Mid-sized and Venture Companies

(unit: %)

Year
2014 2015 2016

Survival rate (①-②) Survival rate (①-②) Survival rate ①-②)

1year
Average 62.4

10.5
62.7

11.4
65.3

7.8Corporate① 72.0 73.1 72.5
Individual② 61.5 61.7 64.7

2years
Average 47.5

12.3
49.5

10.8
50.7

11.1Corporate① 58.8 59.4 60.9
Individual② 46.5 48.6 49.8

5years
Average 27.3

7.8
27.5

8.7
28.5

9.5Corporate① 34.6 35.6 37.4
Individual② 26.8 26.9 27.9

Table 3 Start-up Expectancy b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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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의 운영을 성공이라고

정의하였고, Chang (2003)은 재무적 성과인 매

출성장률과 이익률로 성공기업을 선정하였다

(Jin et al., 2012).

3.1.2 스타트업의 성공요인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사업화로 옮기는 신생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벤

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생태계에서 검증된 성

공과 실패의 결정요인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

이다.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Schumpeter

(1939)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활동은 하나의 과

정이라고 주장한 Zoltan (2008)의 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기업가란 창업과정을 기반으

로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거나 운영하여 현재의

상태를 탈피하는 혁신가라고 주장하였다. 스타

트업의 창업을 규정할 때 중요한 개념은 혁신으

로, 혁신은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혁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결합 또는 재분배하

여 부를 창출하거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

단이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창조적인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생태계는 창업의 주체인 창업

자와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실업률을 극복

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창

업이었다 (Lee et al., 2017). 세계은행 (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환경 지수 (Doing

Business)를 통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창업여건

을 비교할 수 있는데 (Kim et al., 2016), Table

5는 한국의 2010년에서 2016년 동안의 창업환경

의 지수비교 자료이며, 사업관련 규제를 11개의

세부부문으로 나누고, 190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한 내역 중 중요한 5가지 세부내역을 나열하였

다. 특별히 사업시작이라는 세부부문에서 2010

년 60위에서 2016년 11위로 급격하게 상승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창업환

경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ERIS모델

ERIS모델은 기업의 성공요인을 벤처기업에

적용한 모델로서 성과는 창업자, 자원, 산업환경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는 ERI모델 (Sandberg and

Hofer, 1987)에 전략을 추가한 것이다 (Lee and

Nam, 2018; Lee and No, 2014).

Han (2015)은 ERIS 모델의 각 요소를 Fig. 5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창업자의 역할이 창업

초기 자원을 확보하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하며 창업자의 능력과 자질, 심리

적 특성 등은 창업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의 명성과 신뢰, 네트워크는 자원

을 확보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창업가적 역할에서 전문 경영

자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스타업의 기술 및

Fig. 3 The Investment Trend for Venture Fig. 4 Financial Performance for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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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같은 경영자원은 최대한 단시간에 어떻

게 구축하는가에 따라 기업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자원을 전략적 자원이라 하

는데, 독특한 내부자원(핵심 역량)의 개발은 지속

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외

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리더십 스타일, 기업문화,

의사결정 시스템, 보상체계 등이 있다. 기업의 성

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유형과 규모가 다

르므로 단계에 맞는 자원의 투입 또한 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산업 환경은 시장에

서 경쟁의 강도를 결정하며 그로 인해 수익성 또

한 결정된다 (Yi and Jang, 2006).

앞서 나열한 것과 더불어 스타트업이 가장 크

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진입장벽과 교섭력이다.

창업초기 생존은 진입장벽의 극복과 공급자 및

구매자 사이에서 교섭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

는지에 달려있는데, 진입장벽에는 규모의 경제

와 제품차별화, 유통채널, 자본소요량 및 절대적

인 비용우위 등이 있으며, 교섭력은 구매자나

공급자의 시장집중도, 대체재의 존재여부, 교체

비용 등이 있다.

전략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원으로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의사결정의 패턴인데, 창업단계의 핵심

적인 의사결정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경쟁우위의 확보

와 진입 타이밍이 가장 중요시된다. 경쟁우위는

구매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초기에 생성된 경쟁우위는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

다. 경쟁자의 모방제품에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을 아우르는 전략을 지속적

으로 수립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3.1.4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

존연구들에서 제시한 일반기업의 성공요인들을

정리하며 앞서 언급한 ERIS모델의 4가지 항목을

인용하였는데, 이를 나열하면 Table 6과 같다.

창업자 요인으로는 기업가적 기질과, 개인역

량, 창업동기, 사업계획 수립, 인구통계적 요소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세부항목은 기업가정

신, 리더십, 창업이전의 경험, 기회포착 능력, 의

사결정능력, 조직구성 및 관리능력, 기업가의 성

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었다. 자원 요인으로는

기업역량, 자원, 일반특성, 전략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항목으로는 기술 및 마케팅, 재무, 인

력, 생산, 기술, 규모, 소재지, 업력, 발전단계 등

으로 구성된다. 산업환경 요인은 환경동태성,

정부지원, 자금조달제도, 외부협력(파트너 및 클

러스터링), 경쟁정도 등으로 전략 요인은 기술

혁신 차별화, 마케팅 및 서비스 차별화, 지속적

품질개선, 시장선점 전략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3.2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5단계 (Song

et al., 2008), 3단계 (Lee and Goo, 2009)와 같

이 연구초점에 따라 상이한 분류기준을 제시하

Divisi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tarting a Business 60 24 24 34 17 23 11
Procedures (number) 8 5 3 5 3 3 2
Preparation time (days) 14 7 4 5.5 4 4 4

Starting Cost (% of income per capital) 14.7 14.6 14.6 14.6 14.5 14.5 14.6
Minimum Investment (% of income per capital) 0 0 0 0 0 0 0

Table 5 Start-up in Korea (2010-2016) from World Bank (2017)

                                          

  

                      

                     

E: Entrepreneur
R: Resource
I: Industry Environment
S: Strategy

Fig. 5 ER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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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단계구분의 논거가 되

는 기업의 탄생부터 쇠퇴에 이르는 Kazanjian

(1988)의 기업 내부환경을 근거로 하여 구분되

어 있다 (Kim, 2017). Kim and Ha (2000)는 벤

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창업기에는

충분한 자본의 확보와 고성장, 국내시장의 진입

을 초기성장기에는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요구

를 이해하면서 자사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고도성장기에는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제품

중심적인 조직을 탈피하여 고객과 밀착이 되는

마케팅을 통해 고객 중심적인 조직을 구축해야

하므로 고객 중심적인 조직에 필요한 자원의 조

달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 이때 자원의 조달이

조직의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될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수혜를 받아야 할 것이

다. 성숙기에는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

국의 선진기술을 도입,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한 전략 및 자금조달 능력이, 성숙단계에서

는 신뢰성과 창업당시의 지식, 원가우위전략과

기술혁신전략 등을 핵심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장단계에 상관없이 창업자들이 공통적

으로 중요시하는 성공요인이 있었는데, 이를 나

열해 보면 기술혁신 차별화전략과 품질전략, 선

점전략과 신뢰성 등으로 기술적인 요인들이 대

부분이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장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 고

Division Success Factor item Related research

Entrepreneur

- Enterpriser: Entrepreneurship, Leadership
- Individual capacity: experience before
foundation, opportunity to get a chance,
dicision-making ability,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bility
- A motive for foundation
- Establishing a business plan
- Demographic element: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et al.

Lee and Jang(2001), Suh and Shin(2002), Ko et
al.(2003), Chang(2003), Chang and Lee(2003), Park et
al.(2004), Yoon and Park(2007), Lee et al.(2008),
Gartner(1985), Sandberg et al.(1987), Roure and
Keeley (1990), Reynolds and Miller (1992), Chrisman
et al.(1998), Baum et al.(2001), Becchetti and
Trovato (2002), Oakey(2003), Spyros and Nickolaos
.(2012), Gartner and Lerner(2012), Pugliese et
al.(2016), Santisteban and Mauricio (2017)

Resource

- Corporate capacity: Technology and
Marketing
- Resource: Marketing, Finance,
Manpower, Production, Technology
- General characteristics: Scale, Location,
Industry Power, Phase of development
- Strategy and so on et al.

Lee and Jang(2001), Suh and Shin(2002), Ko et
al.(2003), Chang(2003), Lee et al.(2008a), Lee et
al.(2008b), Yoon et al.(2010), Stuart and
Abetti(1987), Dimov et al.(2007), Santisteban and
Mauricio (2017)

Industry
Environment

- Environmental movements
- Government support
- Funding system
- External cooperation: Partners and
clustering
- Competitive intensity and so one et al.

Suh and Shin(2002), Chang and Lee(2003),
Chang(2003), Lee et al.(2008a), Lee et al.(2008b),
Gartner(1985), Sandberg and Hofer(1987), Roure and
Keeley (1990), Chrisman et al.(1998), Baum et
al.(2001), Song et al.(2008), Pugliese et al.(2016),
Santisteban et al.(2017)

Strategy

- A differentiated technological innovation
- A differentiated marketing and service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Preoccupy market strategy et al.

Chang(2003), Chang and Lee(2003), Koh and
Kim(2007), Koh(2009), Lee et al.(2008a), Lee et
al.(2008b), Sandberg and Hofer(1987), Roure and
Keeley (1990), Chrisman et al.(1998), Almus and
Nerlinger(1999), Baum et al.(2001), Santisteban and
Mauricio(2017)

Table 6 Research of Success Factors for Start-up and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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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장, 성숙기, 쇠퇴기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Noh and Hong, 2011), 성숙기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숙기와 쇠

퇴기를 제외한 창업단계(창업), 상업화단계(초기

성장), 성장단계(고속정상)라는 3단계로 구분하

고, 기업이 생존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특징적

상황을 반영한 Kazanjian(1988)의 내용을 근거

로 창업단계에는 제품 개발, 자금 확보, 시장기

회 포착이 상업화단계에는 생산설비 구축, 홍보

및 판매망 구축, 자금 조달이 성장단계에는 매

출액성장률 유지, 제품의 다각화, 효과적 인력운

영이 성공요인이라고 정리하였다 (Kim, 2017).

Santisteban and Mauricio (2017)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1,013개의 논문과 74개의 연구를

분석하고, IT Start-up의 성공요소들을 조직과

개인, 외부 3가지로 범주화하여 총 32개로 정리

하였으며, 기업의 발전단계는 태동, 초기, 성장,

확장의 4단계로 나누어 태동기에서는 창업팀의

이전 창업경험과 정부지원 요인이, 초기성장에

서는 벤처캐피털 요인이, 성장기에서는 클러스

터링, 창업팀의 기술/비즈니스 역량 및 벤처캐

피탈 요인이, 확장기에서는 클러스터링 요인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에 정리할 사례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내용과 Kazanjian(1988)

의 내용을 근거로 주요 성장단계를 창업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4. 국내 스타트업 성공사례

4.1 ㈜우아한형제들

4.1.1 ㈜우아한형제들 소개 및 연혁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며,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으로 요기요, 배달통과 함께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0년 앱스토어에서 전단

지 앱 서비스의 시작으로 배달산업에 입문하였

고, 대중적이기 보다는 매니아 중심이라는 B급

정서가 담긴 디자인과 발로 뛰며 모은 배달점

데이터베이스는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등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듬해 2011년

3월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같은 해 7월 국내 초기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 본엔젤스벤처 파트너스로부터 3억원

의 투자를 받으면서 다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빠르게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공격적 전략은 성공의 필수인 대규모의 투자자

금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2012년 2월 실리콘밸

리의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IMM 3

사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펀딩

에 성공한 후, 배달의 민족 PC버전 배민닷컴 서

비스를 시작하여 플랫폼을 다원화하고, 하나SK

카드와의 제휴카드 출시, 카카오페이 서비스, 문

화상품권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지

원하며 폭발적인 시스템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 남짓

한 기간에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의 국내 다운

로드 수는 40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2012년에 자금을 지원한 알토

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IMM 3사는 2014

년에는 120억원의 자금을 2차로 투자하면서

2012년 대비 투자규모를 6배로 증가하였고, 같

은 해 11월에는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서 400억

원의 투자를 받는데 성공하면서 괄목할만한 성

장을 이어나갔다(Lee et al., 2017).

이후 배달의 민족 외의 다른 사업모델을 발굴

하고, 플랫폼 다각화를 실천하면서 배민라이더

스, 배민찬, 배민키친, 배민셰프 등의 브랜드를

탄생시켰는데 배달음식을 넘어 외식으로, 신선

식품과 더불어 배달로봇 딜리를 통한 테크 영역

까지 ㈜우아한형제들의 플랫폼은 여러 가지 형

태로 더욱 넓혀지고 있다.

4.1.2 ㈜우아한형제들 조직문화

젊은 감성을 내세워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도

하는 기업답게 운영방침이나 시스템 등도 차별화

가 확실하다. 기업의 서비스 비전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고 공표하고, 규율위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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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보다 팀워크, 진지함과 위트, 열심만큼 성과

라는 4대 핵심가치를 정하면서 직원들의 젊은 감

성을 극대화하였다. 홈페이지에 직급 없이 이름

과 사진만이 나열된 직원소개를 통해 조직도라는

개념이 없는 수평적인 조직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Fig. 6).

4.1.3 ㈜우아한형제들 사업현황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을 확장한 ㈜우

아한형제들은 특유의 B급 정서가 담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마케팅을 인정받으면서 여러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배

달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IT 기술을 활

용한 혁신에 나서면서 매년 눈부신 성장세를 이

루게 되었다. 2015년에는 중개 수수료 0원을 시행

하였는데, 이는 매출의 1/3정도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업주의 부담감을 줄이겠다

는 신념과 단기 수익보다는 이용자 확대와 고객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밀어

붙였고, 이와 같은 수수료의 포기는 시장의 신뢰

로 이어지면서 주문량과 가맹업소 수가 급증하였

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되어 영업

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Fig. 7).

이후 ㈜우아한형제들은 프리미엄 외식배달서

비스 배민라이더스와 소모성 자재구매관리사업

(MRO) 배민상회, 즉석식품 배달을 테스트하고

있는 배민마켓 등의 신규사업을 선보이면서 끊

임없이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업 확장은

실적 역시 빠르게 개선시켰는데, 2017년에는 매

출액 1,625억원과 영업이익 2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과 대비하여 91.6%, 800%가 각각 증가되었

다. 배달의 민족 등 주요 사업의 서비스 지역범

위 확대 등을 통해 2018년은 실적이 가장 큰 폭

으로 성장했는데 3,192억원의 매출액은 전년과

대비하여 96.4%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585

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70%가 증가하면서

국내 배달시장에서 지배적 플랫폼 역할을 확고

하였고, 국내 몇 안 되는 유니콘기업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승세에도 ㈜우아한형제들의

개선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영업이익률이었는

데 이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4.2 ㈜우아한형제들의 성공요인

4.2.1 ERIS모델을 바탕으로 한 성공요인 분석

㈜우아한형제들의 성공요인을 ERIS모델 항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업자 요인 (Entrepreneur)

이모션, 네오위즈 등 IT, 광고 분야에서 디자

이너로 근무했던 창업자는 2008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창업에 뛰어들었고, 디자인 가구 제작

과 UX 컨설팅이라는 두 가지 창업 아이템에서

경험한 실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

제들이라는 기업의 성공에 모태가 되었다. 스마

트폰 보급 활성화 시기의 창업은 자연스럽게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주목하게 되었고, 배달

앱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이 배달앱이 출시된

시점은 배달통, 배달114 등의 경쟁자가 업계에

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와 차별화될 수 있었Fig. 6 Vision for Woowa Brothers

Fig. 7 Financial Performance for Woowa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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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비결은 창업자 본인의 디자인능력이었다. 디

자이너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캐치프레이즈, 글

씨체, 캐릭터 등의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여 젊

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배달음식의 주요 이용자가 20～30

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이미 간파하였기 때

문이었다. 이렇듯 타겟팅한 주요 이용자들이 공

감할 수 있는 블랜딩으로 ㈜우아한형제들은 기

존에 배달앱을 출시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이

룰 수 있었다.

2) 자원 요인 (Resource)

㈜우아한형제들의 초기 창업아이템은 배달앱

이 아니었다. 창업초기 스마트폰용 전화번호부

앱을 만들고자 길거리를 다니며 5만개의 전단지

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수익성과 확장성, DB 구

축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분야를

모색하던 중 발견한 것이 배달앱이었다.

배달의 민족 배달앱은 창업초기 길거리를 직접

발로 뛰면서 축적한 배달매장 데이터베이스가 자

원 구축의 원동력이 되었고, 여기에 창업자 특유

의 B급 정서가 담긴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큰 시

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 디자이너 창업자는 무

료 서체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또한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재까지

한나체, 주아체, 도현체, 연성체, 기랑해랑체, 한

나체 Air, 한나체 Pro라는 7개의 서체가 개발되

었고,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누구나 무료 다운로

드가 가능하다. 또한, 배빈신춘문예와 치믈리에

(치킨 전문가) 자격시험을 기획, 진행하는 등의

독특한 행사는 단순히 1회성의 행사가 아닌 ㈜우

아한형제들의 차별화된 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 산업 환경 요인 (Industry environment)

창업자요인과 자원요인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블랜딩은 마케팅 활성화차원에서 크게 빛을 발했

고,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름을 빠르게 각인시키면서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창업초기 국내 초기기업 투자 전

문 벤처캐피털 본엔젤스벤처 파트너스로부터 3억

원의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실리콘밸

리의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IMM 3사

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해외 펀딩에

성공하게 되었고(Lee et al., 2017), 이후 알토스

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IMM 3사로부터 또

다시 투자를 받게 되는데, 2014년에는 120억원의

투자로 이전투자 대비 6배로 증액되었다. 이는

㈜우아한형제들의 성공을 더욱 확신하였기에 가

능했을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골드만삭스 컨

소시엄에서 400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2016년에

는 아시아 최대 규모 투자사 힐하우스 캐피탈기

업이 주도한 컨소시움에서 540억원을, 2017년에

는 네이버로부터 3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가게 된다.

이러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국내 산업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특유의 아이디어를 장

착한 대규모 마케팅으로 올해의 광고상, 대학생

들이 뽑은 좋은 광고 대상 등을 수상하였고, 대

규모 마케팅은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져 청년기

업인상 대통령표창,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

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 전화번호 모음집을 점자책으로 제작하여

후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게 CF

무료 제작서비스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설립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도 앞

장서고 있다.

4) 전략 요인 (Strategy)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초기에 성공을 예상하

는 이는 많지 않았다. 창업 아이템인 배달앱이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

기적으로 연결해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가

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비

즈니스의 총칭) 기반 서비스였고, 이용자수는

많지만 수익성은 낮은 O2O 사업모델을 기반으

로 한 스타트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으므로 ㈜

우아한형제들 또한 실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것

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수익을 위한 주문중개수수료 수취 사업

모델은 강력한 시장의 반발로 2015년에는 중개수

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 수취가 관련 사업의 핵심모델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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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위

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낮

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업주의 부담감

을 줄이겠다는 신념과 단기 수익보다는 이용자의

확대, 새로운 고객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창업자

의 전략은 주문 편의성 도모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면서 주위

의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배민라이더스, 배민찬, 배민키친, 배

민셰프 등의 다른 사업모델 발굴하는 등의 플랫

폼 다각화 전략을 실천하면서 명실상부한 외식

사업의 강자로 등극했으며,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딜리셔스와 딜리버리에서 인용)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면서 배달을 넘어 음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테크분야 전반으로 ㈜우아한형제들

의 영향력은 계속하여 커지고 있다.

4.2.2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

1) 창업단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에 주목한 창업자는 배달앱을 개발했

지만, 기존의 경쟁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환경을 감안하여 배달음식의 주요 이용자가 2

0～3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도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블랜딩으로 기존 배달앱 서비스

와는 차별화를 두었다.

창업자 본인이 디자이너라는 부분을 활용하면

서 특유의 B급 정서가 담긴 디자인 개발하였고,

이를 반영한 블랜딩은 대중들에게 배달의 민족

이라는 배달앱 브랜드를 빠르게 각인시키면서

국내 초기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2) 상업화 단계

O2O기반 스타트업은 중개수수료의 수취로 수

익을 내는 구조이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는 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로 구성된다.

2015년 O2O기반 스타트업의 수익 원천인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통상적인 사

업모델을 탈피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면서

배달의 민족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문량과

가맹업소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액과 수익

또한 상승되었다.

창업자는 본인의 디자이너 경험과 강점을 살

려 캐치프레이즈, 글씨체, 캐릭터 등의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여 젊은 층을 더욱 공략했고, 이

는 커다란 공감을 얻으면서 홍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무료 서체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화

제성의 유발로 이어지면서 ㈜우아한형제들이라

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과 기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

인정으로 이어졌고,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

피탈, IMM 3사 등과 같은 국내・외 투자사로부

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3) 성장단계

특유의 B급 정서를 담은 기발한 마케팅 전략

등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개선과제로 대두되었던

영업이익률은 플러스로 전환시켰다. 배민라이더

스, 배민찬, 배민키친, 배민셰프 등의 플랫폼 다

각화 전략은 외식사업의 강자로 등극하게 되었

으며,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딜리셔스와 딜리

버리에서 인용)의 시제품 개발로 배달을 넘어

음식, 여기에 이와 관련된 테크분야까지 진입하

였음을 알렸고, 현재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성장은 창업초기 서비스 이

용자의 정확한 타겟팅과 이용자가 공감하는 블

랜딩, 그리고 이용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

격적인 마케팅은 대규모의 투자유치로 이어졌

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의 요인

이 되었다.

5. 결 론

5.1 연구의 결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신생 기업인 스타트업은 글로

벌 저성장 국면의 지속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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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

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등을 통하여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 1시책으로 선정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Lee et al., 2017).

현재 집권중인 문재인 정부도 「혁신창업 생

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이어져, 2016년에는 창업절차 2가지,

창업까지의 소요기간은 4일로 이전에 비해 현저

하게 낮아졌고,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속

해있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수는 2011년과 비교

하여 2018년엔 약 4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직형태별 생존율 조사 자료를 살펴

보면 국내 스타트업이 대부분 속해있는 개인의

운영 지속기간은 법인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에서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수익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비

슷하거나 낮고, 이마저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상황에

서 많은 창업자들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

심동력의 주인공이 되어 지속적인 글로벌 저성

장 국면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

도록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는 꾸준

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형태는 라이프 스타일형, 중

소기업형, M&A형, 대기업형, 확장형과 사회적

형이며, 이중 국내・외의 많은 스타트업의 선망

의 대상이 되는 형태는 창업초기 규모는 작지만

크게 성장하는 확장형 스타트업이며 본격적인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의 성공을 위한 요소를 ERIS모델에서 사용한

창업자, 자원, 산업 환경, 전략의 네 가지로 분

류하고,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기업

의 성장단계는 창업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의 3단계로 구분하여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성

공요인을 도출하였다.

ERIS모델을 바탕으로 한 ㈜우아한형제들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창업자요인은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시기에 배달앱을 개발한 창업자는

디자이너라는 본인의 강점을 살린 캐치프레이

즈, 글씨체, 캐릭터 등 배달음식의 주요 이용자

인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한

점을, 자원요인은 창업초기 발로 뛰면서 만든

배달매장 데이터베이스에 창업자 특유의 유머를

살린 B급 정서가 담긴 디자인이 더해져 창업자

만의 고유한 자원을 창출하였고, 무료 서체를

만들어 배포하고, 치믈리에(치킨 전문가) 대회를

기획하는 등의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 또한 기업

의 고유한 자원으로 유지한다는 점이었다.

산업환경 요인은 독특한 블랜딩을 통한 마케

팅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아 2017년까지 국내・외 투자사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과 마지

막 전략요인은 경쟁사들과 다르게 중개수수료

0%를 시행하면서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

하면서 배민라이더스, 배민찬, 배민키친, 배민셰

프 등의 사업 확장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진행하

고,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테크기업으로의 성장까지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창업단계에

서는 기존의 경쟁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환경에서 배달음식의 주요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블랜딩으로 기존 배달앱 서비스와는 차별

화를 두었고, 창업자 본인이 디자이너라는 강점

을 살린 특유의 B급 정서 디자인과 마케팅은

대중들에게 빠르게 브랜드를 각인시켰으며 이를

통해 초기기업 전문 투자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

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상업화 단계

에서는 O2O기반 스타트업의 수익 원천인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사업모델을

탈피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시장의 신

뢰를 얻으면서 매출액과 수익 또한 상승시켰고,

캐치프레이즈, 글씨체, 캐릭터 등의 독특한 디자

인 컨셉 개발은 젊은 층의 공감을 얻으면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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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략 또한 강화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과 기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은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성장단계에서는 특유의 B급 정서를 담은 기

발한 마케팅 전략 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민라

이더스, 배민찬, 배민키친, 배민셰프 등의 플랫

폼 다각화 전략을 펼쳐 외식사업의 강자로 등극

하였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시제품 개발분야

까지 진출하는 등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는 점이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공요인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성공한 국내 스타

트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업종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분석하다보니 분야별로 스

타트업의 성공요인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약

점이 있다. 또한 일반기업의 선행연구를 통한 스

타트업의 성공요인의 도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국내・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

업 대표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

설문작업을 추가적으로 병행하고, 성공한 국

내・외 스타트업들의 핵심 성공요인은 물론 그

러한 핵심요인이 투입되기 전・후의 변화를 정

성적이나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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